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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관련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 주요내용>

  2.22.(목) 문화일보는 「신규원전 4기 이상 건설될 듯...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목」에서 신규원전을 최소 4기 이상 짓는 방안이 11차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22.(목) 경향신문은 「정권 바뀌어도 ‘원전 확대’ 못박은 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에서 11차 전기본 위원회가 신규 원전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3~4기의 범위 내에서 신규원전 규모가 논의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11차 전기본은 수립 중으로, 신규원전 관련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1차 전기본 위원이 아닌 업계 관계자의 의견 등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반 전문가의 추정에 불과하오니, 향후 보도시 ‘업계 

의견’, ‘전망’ 등의 표현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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